
<로마서 1:18-32> 

                                              사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영원을 찾는 마음, 즉 종교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아파요. 

      생각하는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람 안에만 아니라 

      만드신 만물에도 나타나 있어요. 

      아침이면 떠오르는 햇빛...

      작은 씨를 뿌리면 예쁜 꽃이 피어나고... 

      밤이 있어서 쉴 수 있고, 너무 컴컴하지 않도록 달이 뜨고...

      만물은 신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

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그가 만 드 신  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니 (21)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

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8)

      하나님이 사람 안에 안 계시니 허망해졌어요. (21)

      허망한 자리를 우상으로 채웠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23)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두려움 없이 죄를 지어요. (28)

       더러운 정욕 (24), 동성애 (26-27)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29-31)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함 (32)  

     갖가지 나타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28절에서 찾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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